
 전파진흥원,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‘점자시험지’제공

정기 검정시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은 시험 응시에 어

려움을 겪는 중증 시각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제1급 아마

추어 무선기사 필기시험을 점자로 시행했다.

ㅇ KCA는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시험지를 제공하고, 시험시

간을 일반 응시 시간보다 1.7배 연장하는 등 시각장애인에게도 

동등한 수험기회를 제공했다.

ㅇ 이번 시험에 참여한 수험생 A씨는 “점자시험지 제공 및 시험시간 

연장 등 각종 편의 제공에 아무런 불편 없이 시험을 마치게 되었

다”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.

□ 정한근 원장은 “동등한 기회 제공이 공정한 시험의 시작”이라며 “앞

으로도 진흥원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행정 및 제도개선

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.“고 말했다.

□ 자세한 정보는 KCA 자격검정 홈페이지(www.CQ.or.kr)에서 확인 할 수 있다.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득영 대리(☎ 061-350-16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방송‧통신‧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

보도자료
2022년 3월 20일(일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ICT자격본부 검정관리팀 팀장 김 용 (061) 350-1641
배포: 경영기획본부 ESG확산팀 주임 박지애 (061) 350-1394

http://www.CQ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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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점자시험지 문제를 풀고 있다.


